
교환학생 후기           김혜원 

 

지난 1년 동안 미국 Ohio State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김혜원입니다. 이 수기가 

앞으로 교환학생을 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 

 

1.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. 

제가 다녀온 OSU는 쿼터제로 일 년에 3학기로 나뉩니다. 짧은 방학 두 번과 한 달 정도 

되는 겨울 방학이 있는데, 저는 매번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. 특히 겨울 방학에

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했는데, 그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. 여행을 

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,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

되어서 좋았습니다.  

 

2. 한국 친구를 사귀세요. 

그렇다고 한국 친구들과만 어울려서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. 어느 환경에서든지 적응을 

잘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, 1년 동안 먼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국이 너무 

그립고 속 시원히 터 놓고 한국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

데요, 지금 생각해보면, 교환학생을 가서 한국친구를 세 명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. 특히 

한 친구는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같이 한국 음식도 해먹고,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서 많

이 얘기도 하면서 우울함을 날려버린 기억이 있네요. 1년 내내 영어만 쓰다가 가끔 한국

말을 하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

 

3.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

저는 처음부터 교환학생을 갈 때 ‘영어를 마스터해와야겠다!’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

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 동안 한 언어를 마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

불가능하고, 너무 나 자신이 영어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늘지 않을 것 같다는 

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

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,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데에 더 비중을 쏟았

습니다. 하지만 1년 내내 외국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영어는 저도 모르는 순간 자연스럽

게 늘어있었습니다.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,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열다 보면 어느

새 늘어 있는 영어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
 

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, 저는 왠지 이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

시 오하이오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항상 느낍니다. 그만큼 

그 곳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립고, 그곳 생활이 즐거웠습니다. 크게 아프지 

않고 큰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, 저는 정말 다시 돌아



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. 특히 교환학생 모임을 자주 갖다 보니 여

러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 졌는데, 이렇게 여러 나라의 친구들

을 사귀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, 우리 나라를 더 많이 알리는 기

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.  

 

제 주위에는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, 교환학생은 정말이지 

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확실히 경험할 수 

있는 기회입니다. 어학연수를 간 친구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국민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, 

영어를 공부하러 온 다른 나라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귑니다. 워킹홀리데이 또한 일을 하

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, 호주면 호주, 캐나다면 캐나다 국

민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저는 질리도록 미

국인들을 많이 만났고, 착한 친구들 덕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

돌아왔습니다. 특히 한국 대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미국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1년 동안 

하면서 이제는 좀 더 타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(?)이 생긴 것 같습니다. 

 

교환학생으로 산 지난 1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.  


